
      셀 모임 순서지 (2026년 1월 넷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혹은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느꼈던 때가 있었나요?  

   그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짧게 나눠봅시다.

Worship - 찬양

☞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주님이 계시는 곳에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1-17)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어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기쁨과 생명의 행렬(예수
님 일행)과 죽음과 절망의 행렬(상여 행렬)이 성문 앞에서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그 절망을 희망
으로 바꾸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 인생에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진 절망을 정직하게 주님께 내 보이십시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절망의 계곡
에 빠진 과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창자가 뒤틀리는 듯
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유대 율법상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는 일이
었지만, 예수님은 직접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된 습관, 망가진 환경, 죽어버린 꿈을 정직하게 주님 앞
에 내놓을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절망적인 자리에 누워 있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관 속에 누운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
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의 변화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티크바(소망)'라는 단어는 '노끈'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소망은 하나님
의 말씀과 나를 노끈으로 묶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말씀과 나를 묶을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무덤을 향해 살지 말고 사명을 향해 사십시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자 사람들은 하나
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과부의 삶의 중심은 이제 '아들'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졌습
니다(중심축의 이동).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장례식장도 잔칫집이 되고 슬픔은 찬송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소
망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무덤(허무와 절망)을 향해 걷지 말
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로 전진하십시오.



2. 적용

 1) 오늘 나인성 과부처럼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보여야 할 '죽은 것과 같은 절망(문제)'은  

   무엇입니까?

 2) 이번 한 주간 나의 환경(나쁜 소식,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약속)과 나를 더 단단히 묶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묵상할 말씀 구절은 무엇입니까?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1.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절망의 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산 소망을 품게 하소서.
2. 육체적·환경적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3.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세상을 살리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